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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8. 4.(수)

총 4매(본문 3, 참고 1)

담당
부서

해사안전관리과 담 당 자
∙과장 고준성, 사무관 최희동, 주무관 이노택
∙☎ (044)200-5850, 5851, 5854

보 도 일 시 
2021년 8월 5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 4.(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올해 상반기 해적사건 31% 감소하였지만 여전한 주의 필요

- 해양수산부,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동향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을 

발표하고,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서아프리카 등 

해적출몰해역 항해 시 선사 등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98건)보다 약 31% 감소한 68건의 

해적사건이 발생하였으나, 납치피해 선원은 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 해적사건이 감소한 것은 서아프리카 해역과 아시아 해역*에서 

큰 폭으로 사건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서아프리카) 22건, 전년동기(35건) 대비 37.1% 감소, (아시아) 28건, 전년동기(42건) 대비 33.3% 감소

【 2021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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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은 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35건)보다 약 37%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지난해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해적사건이 발생한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71%가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해역에서는 올해도 현지어선에서 조업 중인 우리

국민이 피랍(2건, 5명) 후 풀려난 바 있으며, 상반기 전 세계 선원(50명) 및 

선박(1척) 피랍사건이 모두 이 해역에서 발생하여 선사 선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고위험해역*에서는 무장

요원 승선, 현지 호송서비스 활용 등 안전조치 없이는 조업 통항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 (고위험 해역) 지난 3년간(2017~2019) 서아프리카 해역 선원납치 현황을 분석하여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지역을 선정(2020. 7. 3.~,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카메룬 인근해역)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입제한 조치가 가능한 근거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2022년 2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로 발생하고, 인도

네시아 등 연안국의 순찰 강화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건)보다 약 

33%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

에서는 해적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다.

  * 2017년(4건) → 2018년(3건) → 2019년(12건) → 2020년(23건) → 2021년 상반기(16건)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건은 주로 야간항해 중 발생하였으며,

해적이 선원에게 발각되는 경우 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은 항해당직 선원 외 주변 경계를 위한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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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해역의 해적사건은 아시아 해역과 유사하게 대부분 단순

강도 형태로, 전체 사건중 약 75%가 정박 중에 발생하였으나, 무장한 

해적에 의한 인질피해(3명)도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최근 2년간 해적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 화물선을 대상으로 1건이 발생하였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상반기 해적사건은 감소

하였지만 여전히 해적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은 선원의 몸값을 노린 납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선사

선원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에서도 

신속한 해적정보 전파 및 국내외 협력 등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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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1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 (전 세계) 68건 발생, 전년동기(98건) 대비 30.6% 감소

- 선박피랍은 1건 발생하여 전년동기와 동일하고, 선원납치* 인명

피해는 5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4% 감소

    * ‘17년(41명) → ’18년(25명) → ’19년(37명) → ‘20년(54명) → ‘21년(50명)

ㅇ (소말리아·아덴만) 지난 2년간 없었으나, 올해 1건 발생

ㅇ (서아프리카) 22건 발생(전체의 32.4%), 전년동기(35건) 대비 37.1% 감소

ㅇ (아시아) 28건 발생(전체의 41.2%), 전년동기(42건) 대비 33.3% 감소

ㅇ (아메리카) 16건 발생(전체의 23.5%), 전년동기(17건) 대비 5.9% 감소

【연도별 상반기 해적사건 발생현황(2017년～2021년) 】

0

20

40

60

80

100

120

17년 상반기 18년 상반기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전 세계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기타

(단위 : 건/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세계

연간
해적공격 180 201 162 195 -
선박피랍 6 6 4 3 -
선원납치 75 83 134 135 -

상반기 

해적공격 87 107 78 98 68
선박피랍 2 4 0 0 1
선원납치 41 25 37 54 50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적공격

9
(7)

2
(2)

1
(0)

3
(0)

2
(1)

서아프리카 20 46 36 35 22
아시아 43 43 22 42 28

아메리카 12 16 19 17 16
기타 3 0 0 1 0


